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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3. 1.(금) 9:00 배포 2024. 2. 29.(목) 15:00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대상을 뽑아주세요!
  - 1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에서 제41회 수상작 선정 국민투표 시행
  - 전문가와 대국민 참여로 작품성, 대중성 겸비한 수상작을 공정하게 선정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3월 1일(금)부터 10일(일)까지‘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사진 부문 

3,462점, 영상 부문 221점 등 총 3,68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1, 2차 평가를 거쳐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입상후보작이 결정됐으며, 이 중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합산해 대상

(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투표는 공모전 누리집(www.weather-photo.kr)에서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 7개 작품을 살펴본 후 가장 좋은 작품 1점에 투표하는 1인 1표 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40여 년간 매회 전문적 예술성뿐만 아니라 대중적 

선호도까지 겸비한 뛰어난 수상작이 선정돼 화제가 되었던 만큼, 국민투표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큽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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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을 속 설경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관방제림) / 2023.11.18.
늦가을, 단풍이 물든 관방제림에 첫눈이 내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2

2. 보발재의 겨울
*충청북도 단양군 (보발재 전망대) / 2024.01.10.
아름다운 단양 보발재의 겨울 풍광을 드론으로 촬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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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음 속 한라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라산 백록담) / 2024.01.01.
겨울 동안 가장 많은 눈이 내리는 한라산 백록담의 
풍경입니다.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한
라산의 겨울 폭설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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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설작업
*강원도 삼척시 (갈남항 부근) / 2023.02.21.
밤새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 차량 2대가 이른 아침부
터 분주하게 제설 중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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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 2023.07.15.
2023년 7월, 폭우로 한강이 불어나 반포 한강공원이 침수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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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설로 인해 마비된 도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부근) / 2021.01.16.
2021년 1월,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순간을 촬영했
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쳐 교통량이 증가한 때라서 제설 활
동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법원 쪽 언덕에 올라, 교통
이 마비되어 주차장으로 변한 교대역 사거리를 프레임에 담
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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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푸른빛 물결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해변) / 2023.05.22.
2023년은 온난화로 인한 적조 현상이 화제였습니다. 그동안 
흔히 볼 수 없던 야광충의 모습을 유난히도 쉽게 볼 수 있
었고,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해
였습니다. 보기에는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그 뒤에 감춰진 
기후의 변화는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